
이와테 교류회 감상문
60150131 엄진영

 학교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, 올해도 어김없이 이와테 대학과의 온라인 교류(연수)
에 관한 공지사항이 올라왔다. 2020년도 1학기에 이와테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희망했
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 못했었기에, 누구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교류회를 
참여하게 되었다. 이번 교류회는 군산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.
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. 먼저 각 대학 별로 학생들
을 화, 목 나누어 그룹을 만들었고 1시간 가운데 30분간 그룹 토의를 했다. 이후 나
머지 30분은 그룹 간에 오고갔던 이야기들을 짧게 정리해 발표하며 그에 대한 다른 
그룹들과 교수님의 질문 등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. 첫 주를 제외하고 총 8번의 
모임 기회 중 2번은 교류회 전체 모임, 나머지 6번은 주제별 토의를 하게 되었다. 주
제는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의 감염과 관련된 주제, 성소수자와 같은 민감한 이
야기도 있었다. 뿐만 아니라 현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지역 격차에 관한 토의와 
연애관과 결혼관, 당장 우리가 직면한 취직과 수학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.
 그 가운데서 흥미로웠던 것을 꼽자면 수학과 취직에 관한 이야기였다. 코로나 시대
로 돌입한 지 2년이 다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기초학력 미
달의 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. 코로나의 영향으로 
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교육 시스템에 학생과 교사, 양쪽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. 
학생들의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이 부재한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학습에 
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. 공교육을 처음 받는 초등학생, 혹은 그의 양육
자들이 금전적인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. 위와 관련
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찾아보았지만 굉장히 찾기 힘들었다. 그에 비해 일본은 스마
트 기기가 없는 가정에는 고등학생들 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다. 공
교육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다. 
 또한 취업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. 일본의 경우 대학 재학생들은 4학년 1학
기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해 빠르면 4~5월, 늦어도 10월의 경우 내정을 받게 된다. 또
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. 반면에 한
국은 세계적으로도 고등교육에 열심이지만, 대졸 취업률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
수준이며 인문계의 경우 50%대로 더욱 심각했다. 물론 인구 구조 등 취업에 영향을 
미치는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열된 교육열과 경쟁으로 인해 대학 진학
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결과적으로 대학은 취업 양성소로 변한
지 오래되었으나 대학과 국가는 그 흐름에 맞추지 못했고,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
생각한다.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고졸 취업의 경우도 무려 99%라는 것을 보고 
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물론 그 가운데서는 명목상의 취업이 숨어있다는 것을 감안
하더라도 한국의 취업지망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
에,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.



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,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이다. 그렇기에 공통점도 많지만 
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.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
이들이 있다면, 세계적으로는 한국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 실감하게 되
었다. 19년도 이와테 현지와 한국, 그리고 20년과 21년도의 온라인 교류회 총 4번의 
이와테 대학의 교류에 참여하였다. 교류회를 통해서 이국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나 
자신을 확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느끼게 되었다. 앞으로도 이와테 대학과 다른 자매학
교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되었
으면 하는 바람이다.


